
60 May 21, 2018   Vol. 1212

 

국제

호주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콜스가 분유 구매를 제한

하기로 했다. 호주의 슈퍼마켓에서 산 분유가 온라인으

로 중국인들에게 비싼 값에 재판매되는 행태가 계속되

자 취한 조치이다. 

16일‘뉴스1’에 따르면 콜스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정

말로 분유가 필요한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지

점에 한해 카운터 점원에게 말을 해야만 꺼내주거나 계산

대 직원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덮개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콜스는 또한 분유 구매 개수를 

1인당 2통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호주에서 개당 35호주 달러(약 27달러)에 

판매되는 1kg들이 분유 한 통이 중국인들에게 3배 가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올해 들어 말

라리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7일‘연합뉴스’가 브라질의 민간 의료기관인 오스

바우두 크루스 재단이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

해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어날 가

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서 보고된 말라리아 환자는 5만 명에 육박

한다. 재단은 올해 말까지 말라리아 환자 수가 29만3천 

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말라리아 환자가 7년 만에 지난해부터 증

가세를 보인다며 정부 당국에 방역 대책 강화를 촉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팔레스

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시위대에 실

탄을 발사하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끔찍한 폭력이라며 비판했다.

15일‘뉴시스’에 따르면 루퍼트 콜빌 OHC 

HR 대변인은 이날“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영토를 지킬 권리가 있지만 살상 무기는 최후

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장벽에 시위

대가 접근했다는 것은 실탄을 사용할 명분이 

못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벽에 접근하는 비무장 시위대를 이스

라엘군이 무장 정파 하마스로 단정 지으면서 

무조건 실탄을 사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

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반대하는 팔레스타

인 시위대를 겨냥해 이스라엘군이 실탄을 쏘

면서 59명이 숨지고 2천700여 명이 다치는 참

사가 벌어졌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18일 특별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보안장벽을 따라 벌어

진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유혈진압 

사태를 조사할 독립 조사위원회를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은 논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옹호

하며 인권이사회가 편파적으로 사안을 바라보

고 있다고 비판했다.

UNHRC에서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

했지만, 이스라엘이 조사단 입국을 거부할 경

우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호주 대형슈퍼마켓 ‘분유 구매 제한’
중국인 사재기 때문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말라리아 환자 급증

유엔, 이스라엘 가자지구 
유혈진압 비판

까운 가격인 100호주달러에 재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취해진 것이다. 중국인들의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면서 분유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호주인 부

모들의 우려도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호주에선 지난 2015년에도 중국판‘블랙 프라이데

이’인 광군제(독신자의 날)를 앞두고 대규모 분유 품절 

사태가 발생해 분유회사 벨라미가 나서서 자국민에게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다른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울워스는 아직은 카운

터 직원을 통해서만 분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

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일인당 구매 개수만 2통으

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난민이 대거 몰리고 있는 호라이마 

주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 보건 당국

은 브라질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 난민 가운데 말라리

아 환자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 

HO)는 브라질과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베네수엘

라 등 중남미 5개국에서 말라리아가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범미보건기구는 지난 2005년 이래 10여 년간 중남미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세를 계속했으나 이후

에는 일부 국가에서 환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